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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정책이 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된 오늘날 과연 창업자가 얼마나 잘 준비하여야지만 성과

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기업들의 업력이 주로 2~3년차의 초기 기술창업 기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얼마나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중점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과연 어떤 변수가 기업의 성과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준비정도를 기술창업자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인 창업준비기간과 창업하기 전 직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동업종종사기간을 독립변수로 또 조절변수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원사업수혜금액

을 가지고 기술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술 창업자의 동업종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종종사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否

(-)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또, 지원 사업수혜금액과 동업종종사기간 사이의 조절효과는 否(-)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창업준비

기간과는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각종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현실에서 과연 창업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정책

적 고민을 해야 하는지와 창업예정자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력하나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기술창업, 기술창업자, 창업준비정도, 동업종종사경력, 창업지원사업, 기술적 성과. 

Ⅰ. 서론

왜 창업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창업을 강조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통계청의 기업생멸 통계를 보면 우

리나라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9.6%(2013)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기와 달리 수년전부터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각종 청년창업 대책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언급해야만 할 정도로 국가 전체의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미흡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취업에 있어서는 극심한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일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창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 (Business Model)을 확정

하는 것이겠지만,  기업 또한 인간의 출생과 육아 과정과 같이 
많은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로지 창업 

그 자체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작금의 불편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

년층의 구직과 구인 간의 부조화 현상은 저성장 · 고학력화 · 
대기업 선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부조화 현상은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

히려 보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이 연일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층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으로 대표되는 이 심각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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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창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근래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이 국정 

우선 과제로 대두된 이후 과연 기술창업가들이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연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정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미력하지만 향후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에 있어 올바른 항로를 제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솔직한 의도이다.  

Ⅱ.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주제는 창업준비정도이나 우선 기술과 창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어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2.1 기술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는 기술(Technology)을“과학이론을 실제

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이거나,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記述하고 있는 학술지나 논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 의미의 기술보다는 창업에 연계해서 기술이란 개념

에 접근해보면 사전적 의미의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이
란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현재의   시대상황을 

감안하면 거리가 있어 보인다. 즉,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으로서의 기술이 자연의 사물이나 인간생활에 국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의 달리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의 사물에 국한하기 보다

는 넓게 이해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술을 권리로 보아 법적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여 특허권, 실

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권재산권의 권리로 인

식하지만, 기술이라는 개념을  산업재산권 등에 한정할 필요 

없이 폭넓게 해석하여 고도로숙련된 장인이나 숙련된 기능까

지도 넓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또한 기술을“상품제조 또는 공업 

농업 상업분야에서 서비스제공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  이라

고 정의(숭실대학교,2006)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 지적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인 WIPO의 

개념으로 기술을 정의하고자 한다.

2.2 기술창업

 사전적으로 창업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제1
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Timmons (2000)는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것으로, 

Dollinger(1995)는 창업이란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를 탄생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 Vesper(1980)는 창업이란 자원 

노동 재료 그리고 자산을 결합하여 이전보다 가치있는 조직

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수반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창업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나 문언대로 해석하면 결국 기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술창업이란 앞

에서 살펴본 기술이라는 개념과 창업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KIES(2013)은 기술창업을 기술창업자 · 연구기반 기술창업  

· 사업기반 기술창업에 의한 기술창업을 모두 포괄 하는 것으

로, 기술창업의 주체가 되는 개인 · 기업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수준 · 지식 집약적 역량을 통한 독창적인 창업

능력과 혁신적 사고가 밑거름이 되어서 기업의 창업을 실현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 또는 주체에 

따라 기술창업의 정의 가 달라지며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실

무적으로 명확한 기술창업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Cooper, Bruno(1977)는 일반적으로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 설립되며, R&D를 강조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hoi(2010)는 기

술창업기업은 산업  구조에 있어 혁신의 주체적 기능을 수행

하며 국가경제의 기여도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자원부족 사회적 정당성 결여 네트워크 부재 등으로 많은 곤

란을 겪고 있다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
렇듯 기술창업이란 용어가 여러 각도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창업이나 생계형창업에 對한 개념으로 규

정하고자 한다.
즉, 기술의 개념을 전통적인 산업인 제조업이나 농림수산업 

상업분야 뿐만 아니라 속칭 6T로 대표되는 지식 산업을 넘어 

지식서비스 산업 등 전 산업 분야까지 폭  넓은 영역의 기술

창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행위를 기술창

업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술창업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는 연구목적상 설립주체를 법인이 또 다른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특정하고자 한다.

2.3 창업준비程度

冒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사업의 핵심인 사업계획 외에도 창업을 위한 행정적 · 절차적

준비, 자금의 조달, 목표시장의 설정, 외부지원 사업 참여 등 

이외에도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기술 

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자의든 타의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봉착하게 되는 다종다양한 활동 중에서 
과연 어떤 활동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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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자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창업준

비기간과 창업자의 자체역량인 동업종 직무경험 내지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동업종종사기간으로 창업준비정도를 측정하

고자 한다.
  

2.3.1 창업준비기간

Nam, Chun & Park(2013)은 물적 인적자원에 대한 창업 준비

는 창업자의 투자시간과 노력에 비례하고, 이 준비가 부족하

면 창업자의 통제력 부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창업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 준비에서 시작되며 창업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창업 준비가 가지는 중요성

을 언급하였으며, Kim, Chang(2013)은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도출하며 계획의 

실행과 이를 모니터 하고 수정하는 등의 행동들이 필요하다 

면서 이런행동을 “예비창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Lee, Park(2011)은 실패한 기업들이 자금부족 기술경쟁

력 아이템 경영마인드 및 경험부족 등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

목하고 있으나, 창업기획력의 부재를 간과하고 있다. 성공률

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획 단계부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창업 기획단계의 중요성을 지적하

고 있다. 이렇게 창업준비정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

하여 연구자의 의도나 시각 또는 창업주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접근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창업준비기간이란 

창업을 준비하는 자연인이 사업을 구상하고 실제 창업하기까

지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인 기간을 의미하지만,  이 기간 안

에는 구상된 案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자료수집 · 조사연구 

· R&D · 동업계분석 · 창업교육 · 정부나 외부협력기관의 지

원사업 응모나 참여 등 자발적이던 수동적이건 창업을 위해

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창업준비기간이란 기술창업을 

희망 하는 자연인이 사업을 구상하고 실제 기업을 설립(개업)
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소요된 기

간의 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물론 단순히 이 준비기간이 길

다고 좋은 성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창업 성공률이 낮은 국가에서 실패한다면 기술

창업자 본인이 속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는 창

업을 쉽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창업준비기간을 

검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효율적인 측정방법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술창업자에 따라 창업준비기간은 천

차만별로 일정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에서 수렴하지 

않을까 하는 것 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2.3.2 동업종종사기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ressy(1994)는 동업종 종사경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여타 기업에 비해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Quin�ones, Ford & Teachout(1995)는 직무경험은 특정 

직업에서 보낸 시간이나 특정업무에서 수행된 시간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직무경험의 양과 직무성과 사이에는 강한 관계

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Nam, Chun & Park(2013)은 창업

경험 및 창업전후의 업종 유사성과 같이 창업과 관련된 창업

자의 자발적 준비 수준은 창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하고 있다. 또, Bird (1993)는 업종 경험이란 창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전 업종 경험을 이해하고 그 업종의 기업이 직면하

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또, Kang, Ha(2012)는 동업종 근무경험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높인다면서 동지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를 살아가면서 타인의 경험을 교육이나 교

류활동 또는 책 등 여러 정보 입수 경로를 통해 간접 체험하

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체화된 경험과는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

다. 우리는 기업 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기업들을 보게 되지만 이들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

늘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외도 있겠지만 국

가 전체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기술창업자라는 화두를 해결

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창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동업

종종사기간은 최소한 기술창업자 본인의 경력이나 직무경험

의 관련성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Park은 선행연구에서 Flippo(1980)는 경력을 개인 생활에 있어 

계속성 질서 그리고 의미를 제공해 주는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상호 관련된 직업 활동(2013.재인용)이라고 하고 있으며,  
Greenhaus et al.(2009)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경력이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의 일정한 유형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Schein(1978)은 경력 지향성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욕구와 

동기, 자신의 태도와 가치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직업과 관련

된 자기이미지로서 다양한 삶의 경험과 타인들로부터 피드백 

등을 통해서 형성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진 경우 일치하는 직업이나 직장으로 변

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경력 지향성은 자신의 경력 선

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 Yoon은 사

업지향 경력 지향성을 가진 집단들의 창업의지가 높다고 

(2004) 동지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Yoon(2004)이 창업자 

경험에 의한 기회 유사성과 능력의 차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배태조직에서의 

경험과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 성과와의 관계 - 
사업유사성, 업무유사성(직무경험 경력), 경영노하우(관리자 

경험 등), 능력유사성(창업경험) 간 - 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위 선행연구들은 경력을 경력지향성, 배태조직 경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경력을 동업종경력과 타업종경력으로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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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 동업종경력이 과연 기업성과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검증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동업종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인 동업

종종사기간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기술창업자가 창업한 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기간의 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4 지원사업수혜금액

 

우리나라는 정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나 지자체 또는 대기업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술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창업자가 사업Idea만 가지

고서도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Idea Platform인 중기청의 무

한상상 국민 창업프로젝트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또 최근 삼성의 대구 창조경제단지 건립계획 발표로 세간에 

공개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나 LG의 Idea 공모 등 각종 

창조경제 창업플랫폼 지원 사업이 온오프 라인을 종횡하며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히 우후죽순 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렇듯 불과 몇 년 사이에 단순 융자사업인 수혜적 

자금지원 중심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 - Idea의 

구상에서부터 사업화 나아가 수익배분까지 기술창업자 지원 

시스템 구축 -로 진화 발전한 최근의 이런 다종다양한 창업지

원 환경들은 기술창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획득한다는 전제하

에서 가히 기술창업의 꿈을 펼치는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기술창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 또한 지원 자금에 대한 

상환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경감시킨 형태의 각종 출연사업들로 
매년 활성화되고 있다. 

KOSBI(2013)의 성과분석에 의하면 정부는 활발한 창업을 유

도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12년 현재 국가예산 중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종류는 정부 중앙 
14개 부처에 총 200개 사업 총액은 10.8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단위:억원, 개)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2013)

이렇게 약 10.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중 절반이 넘는 
중기청 지원예산 6.3조원은 주로 자금 · 기술 · 소상공인 · 벤
처창업 분야에 집중지원 되고 있으며 창업기업자금지원 사업에 
1.2조원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1.2천억원 등 실로 다

양한 정책 사업들이 집행(중소기업연구원,2013)되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 중 중기청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자금 대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금지원 사업이 많지만 이 외에도 기술지원 
· 인력지원 그리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창업 맞춤형 지원사

업 글로벌 창업 창업보육 창업아카데미 창업 선도대학 창업

사관학교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개인엔젤투자 기술지도 커뮤

니티· 창업보육공간지원 등)에 실로 다양한 지원사업 들을 집

행 운용하고 있다. 이런 연고로 기술창업자들 또한 과거와 같

이 단순한 정책 자금대출을 수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

양한 정보 획득 경로를 활용하여 각종 창업지원 사업에 접근

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Shin(2013)은 창업컨설팅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등의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였을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더 나아가 창업성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고 지원 사업의 유의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Kim(2008)은 생존분석을 통해 정부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기

업과 비수혜 기업 간 생존율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창출에도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제

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Lee et al.,(2013)들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무분별한 

창업지원 사업 편성에 따른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

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내실 있는 창업

지원의 운용을 요구하고도 있다. 또, Lee, Park (2011)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단

계부터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는 양이 아닌 질적 
수준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을 지적하고도 있다.
이토록 창업 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여부는 기술창업자의 안착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유용한 지원 수단의 하나이고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다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금액으로 환

산할 수 있어 계량화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실상 기업의 외부조달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지원사업수혜금액을 기술창업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전개하는 각종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수혜 

받은 일체 금액의 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분 예산총액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 사업수

중기청 63,697 63,697 58.5 77

산업부 26,005 20,281 18.6 38

고용부 9,867 9,641 8.8 22

농식품부 8,884 7,340 6.7 8

문화부 3,597 2,806 2.6 15

환경부 1,715 1,601 1.5 9

특허청 552 411 0.38 4

기재부 417 417 0.38 2

국토부 576 59 0.05 3

교과부 - - - -

방위청 152 33 0.03 2

관세청 26 26 0.02 2

식약처 63 15 0.01 1

금융위 - - - -

해수부 1,539 1,509 1.4 3

미래부 1,508 1,122 1.0 14

합계 118,600 108,958 100.0 200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창업지원사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6호 (통권36호) 41

본 연구에서는 지원사업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기업을 제

외하였으나 그 이유는 수집된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2.5 기술적 성과

 

기술창업기업이 창출해 내는 성과를 Yoo(2009)는 기술성과와 
경영성과로 구분하고 기술성과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술적 우위성이나 기술적 차별성은 중요한 요소이고 

이는 매출성과 및 영업이익성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 Zhu(2013)는 기술성과를 기술력 

및 기술관리 역량 생산지원 및 마케팅 역량 R&D역량 신제품

개발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은 시장정

보와 함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Lee, Kim & Kim (2012)은 특허활동이란 특허 획득을 위한 준

비활동으로 기술성과(특허등록)와 제품성과(제품생산)에 영향

력을 발휘하나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품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와 간접적으로 상관관

계가 있다면서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의 직접적인 연

관성을 부인하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라 이 기술적 성과를 Yoo(2009)은 지식재산권(최근 

3년간 특허출원 건수)과 보유기술수준(최근3년간 기술개발결

과보고서, 논문발표, 공인된 수상경력)등으로, Kim(2014)은 출

원한 특허보다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효성이  훨씬 큰 등

록특허를 기술성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립 2~ 
3년차가 연구 대상기업의 대부분인 본 연구에서 초기 기술창

업기업의 기술적 성과를 과연 어떻게 측정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주대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산업재산권의 범위를 등록된 특허권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전체 -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체(해외포함) - 를 

척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업재산권의 등록뿐만 아니라 출원까지 포함한 이유는 산업

재산권은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노력 - 예를 들면 특허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 - 요구되는 현실의 반영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창업기업의 자체 기술역량인 기술적 성과란 기

술창업 기업이 등록 보유 중 이거나 출원(해외포함)중인 각종 

산업·지식 재산권의 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Ⅲ. 실증연구

3.1 연구모형

실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불특정 다수의 기술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기술창업자 개인의 성별 성격 연령 학력 성장배경 경력 등 

실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원천적 한계인 개인차 때문이

겠지만,  본 연구는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가 어떻게 기

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

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도

3.2 연구가설

3.2.1 창업준비정도와 기술적 성과

H1 :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는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창업준비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동업종종사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이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가 어느 수준이

어야 과연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인 만큼 

상기 선행연구에서 기 검토한 바와 같이 위 2개 독립변수를 가

지고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3.2.2 지원사업수혜금액의 조절효과

H2 : 기술창업자의 지원사업수혜금액은 기술적 성과 사이에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H2-1
지원사업수혜금액은 창업준비기간과 기술적 성과 사이에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H2-2
지원사업수혜금액은 동업종종사기간과 기술적 성과 사이에 조

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창업지원사업이 국가나 지자체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

개되고 있는 현재 과연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얼마나 조절효

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3.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업력이 짧은 초기 기술창업자임에 따라 

원천적으로 일반창업자와 생계형 창업자는 배제하고  기술창

업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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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법론으로는 연구자의 편견에 따른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주관적 측정항목이 들어가는 5점 척도 등 

설문지 작성방식은 배제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Ⅳ. 실증연구

4.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표본선정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

이라 약칭함)에서 초기 기술창업자나 예비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창진원은 2011년부터 매년 수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 11월 발간된 2차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본건 연구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동  

보고서는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창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4,408개 기업 중 실태조사에 응한 3,408개 기업에 대한 전수 

현장 설문조사(조사기준일: 2012.6월말)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책자 형태로 발간되었다. 따라서, 동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에서 첫째, 창진원의 지원사업 중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을 수혜받은 기업. 둘째, 창업년

도가 2008년 ~ 2010년 (3개년)인 기업. 셋째, 실태조사에 결측치 
(지문 무응답  포함)와 이상치가 없는 기업. 넷째, 기술창업자와 
실태조사일 현재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다섯째, 창업준비 기

간이 5년  이하인 기업. 여섯째, 기술창업자 연령이 60세 미

만인 기업. 일곱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약칭함) 거래기업 
등 상기 7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649개를 연구 대상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방대한 실태조사 지문 중에서 

독립변수로 채택한 창업준비기간과 조절변수로 채택한 창업

지원사업수혜금액을 그리고 통제변수로 채택한 업력 업종 종

업원수 만을 각각 인용하였으며, 또 하나의 독립변수인 동업

종종사기간은 기보가 보유한 개별기업에 대한 데이터 중 해

당기업에 대한 실제 현장조사로 확보된 동업종 종사경력 자

료를 별도 가공없이 그대로 습용하였다.
본 연구대상기업의 제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기업 현황
(단위: 개, 명)

주) 諸 점유비는 창진원의 실태조사와 차이 별무함.                    
     

4.2 분석방법 및 자료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실증연구 방법으로는 SPSS18 Program을 활용하였다.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연구가설을 검증하

였으며 분석 결과 연구표본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량

주) N =649

구        분 표 본 수 점유비(%)

지원사업별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09년 136 21%

‘10년 212 33%

‘11년 97 15%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09년 80 12%

‘10년 114 18%

‘11년 10 1%

소 계 649 100%

연령별 20대 (20세~29세) 23 4%

30대 (30세~39세) 208 32%

40대 (40세~49세) 313 48%

50대 (50세~59세) 105 16%

소 계 649 100%

학력별

고  졸 28 4%

초대졸 34 5%

대 졸 357 55%

석 사 145 22%

박 사 85 13%

소 계 649 100%

업력별

‘08년 설립 92 14%

‘09년 설립 246 38%

‘10년 설립 311 48%

소 계 649 100%

업종별

제조업 438 67%

지식서비스업 211 33%

소 계 649 100%

동업종

종사경력

있 음 523 81%

없 음 126 19%

소 계 649 100%

지원사업

수혜경험

있 음 517 80%

없 음 132 20%

소 계 649 100%

창업교육

참여경험

있 음 301 46%

없 음 348 54%

소 계 649 100%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술적 성과 4.09 5.993 0 64

업 력 31.68 8.747 18 54

업 종 1.33 .469 1 2

종업원수 4.76 4.451 0 40

창업준비기간 13.54 10.554 1 60

동업종종사

기간
91.85 79.603 0 377

지원사업수

혜여부
1.15 .357 1 2

지원사업수

혜금액
4973.16 4555.013 0 20000

지원사업수

혜금액 로그
2.95 1.516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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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증분석

4.3.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에 적시된 바와 같이 기술적 성과는 기술창업기업의 업력 

· 업종 · 종업원수 · 창업준비기간 · 지원사업수혜금액 * 동업

종종사기간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

를, 동업종종사기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 관계수표 

1 2 3 4 5 6 7 8

1 1 　 　 　 　 　 　 　

2
0.127

***
1 　 　 　 　 　 　

3
0.132

***

0.117

***
1 　 　 　 　 　

4
0.224

***

0.083

**

0.091

***
1 　 　 　 　

5
0.141

***
-0.023

-0.148

***

-0.052

*
1 　 　 　

6
-0.117

***
-0.034

-0.066

**
0.014

-0.064

*
1 　 　

7 0.031 0.028 -0.025 0.027 -0.026 0.045 1 　

8
0.079

**
-0.023 0.023 -0.037 0.045 -0.062

-0.122

***
1

 

P < 0.01*** P < 0.05** P < 0.1*

주2) 1: 기술적 성과, 2: 업력, 3: 업종, 4. 종업원수, 5: 창업준비기간, 6: 동업종

종사기간, 7: 지원사업 수혜금액(로그) * 창업준비기간, 8: 지원사업수혜 금액

(로그) * 동업종종사기간.

  

4.3.2 다중회귀 분석 결과 (가설검증)

Model 1 Model 2 Model 3

표준화계수 

베타

표준화계수 

베타

표준화계수 

베타

통제

변수

업력 0.91 .091 .092**

업종 .142*** .132*** .133***

종업원수 .230*** .237*** .239***

독립

변수

창업준비기간 .128*** .126***

동업종종사기간 -.118*** -.115***

조절

변수

지원사업수혜금액

* 창업준비기간
.038

지원사업수혜금액

* 동업종종사기간
.085**

R
 .082 .114 .122

F 19.152*** 16.546*** 12.700***

  <표 5> 회귀분석 결과표

P < 0.01*** P < 0.05** P < 0.1*

주) VIF 산출값을 확인한 결과 10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 없음.

<표 5> 음아항 회귀분석 결과표

Model 1 Model 2 Model 3

표준화계수 
베타

표준화계수 
베타

표준화계수 
베타

통제

변수

업력 0.010 0.008 0.007

업종 0.447*** 0.408*** 0.425***

종업원수 0.073*** 0.075*** 0.074***

독립

변수

창업준비기간 0.014*** 0.014***

동업종종사기간 -0.002*** -0.002***

조절

변수

지원사업수혜금액

* 창업준비기간
0.002

지원사업수혜금액

* 동업종종사기간
0.001**

Deviance 720.28 721.89 721.63

Deviance/자유도 1.117 1.123 1.126

Pearson 786.80 735.43 711.40

최대로그우도값 2192.59 2204.30 2207.59

P < 0.01*** P < 0.05** P < 0.1*

주) SPSS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R


의 값이 낮은 수준임에 따라 SAS 9.4의 
PROC GENMOD Procedure를 활용 음이항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확인 하였음.

H1 :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는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은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를 독립변수로 인용한 

창업준비기간 · 동업종종사기간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성이 있

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창업준비기간

은 기술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의 영향력

이 검증된 반면, 동업종종사기간은 영향력을 미칠 것 것이라

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의아하게도 반대방향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두 독립변수가 각기 반대방

향으로 움직임을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H2 : 기술창업자의 지원사업수혜금액은 기술적 성과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는 과연 기술창업자의 지원사업수혜금액이 창업준비

정도와 기술적 성과 사이에 조절효과가 유의성을 가지고 있

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조절변수인 

창업지원사업수혜금액은 동업종 종사기간과 기술적 성과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데 

반하여, 창업준비기간과의 사이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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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검증결과 요약표

구분 가    설    내    용 채택여부

H1
창업준비정도는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1
창업준비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H1-2
동업종종사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H2
지원사업은 기술적 성과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H2-1
지원사업수혜금액은 창업준비기간과 

기술적 성과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X

H2-2
지원사업수혜금액은 동업종종사기간과 

기술적 성과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O

주) 가설번호에 음영이 있는 가설은 부(-)의 영향력 · 조절효과 발생.

Ⅴ.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창진원 지원기업 중 연구 표본으로 선정한 649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준시점은 2012년 6월말 현재 

로 동 기업의 대표인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정도 - 창업준비

기간 · 동업종종사기간, 조절변수로는 지원사업수혜금액 - 가 

해당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다.
첫째,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있는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H1-1). 이는 단순히 창업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술적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최근 수년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창업 우선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 분위기 또한 

창업에 대한 열기가 점증되는 상황이지만 우선 창업 또는 미

완의 창업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

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30여 년간 몸을 담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창업예정자 또는 초기 

기술창업자자들이 단순 아이디어 수준 또는 완성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원창구를 두드리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 우선 정책에 따른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유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

다해서 사업이 그렇다고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덤벼들 수 있

는 실험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철저히 준비를 

했다 하다라도 수없이 실패하고 또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창업자의 동업종종사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부(-)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1-2).
일반적으로 동업종종사기간이 오래 될수록 기술적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종사기간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연구결과는 한편으로 상식을 깨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일정

수준의 동업종종사기간은 분명 정(+)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으나 초기 기술창업기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오랜 경력 = 높은 성과 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한편

으로는 연구대상 기업들의 대다수가 설립이 일천한 기술창업

기업임에 따라 초기기업으로서의 한계 - 모든 일을 대표인 

기술창업자가 기획하고 집행해야 하고 종업원도 없거나 소수 

- 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창

업 준비기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하면 안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기술창업자의 지원사업수혜금액은 창업준비기간과 기

술적 성과와의 사이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H2-1). 넷째, 기술창업자의 지원사업수혜금

액은 동업종종사기간과 기술적성과 사이에 유의한 부(-)의 조

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H2-2).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창업에 두고 다양한 종류의 지원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결과 유의성

이 없거나 아니면 부(-)의 조절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책

당국의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양적인 증가보다는 개별

지원 사업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물
론 수많은 기업성과 중 한 요소만 가지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운운한다는 것이 성급하다고 할 수 있으나 최소한 역선택을 

방지할 방안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우선 필자의 역량 부족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최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생

성과 명멸하는 현장을 보아 왔으면서도 본 연구를 통해 이를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우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필자가 연구표본으로 추출한 649개 기업이 과연 초기

기술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 부분이다. 물론 객관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업종종사경력 자료로 기보의 조사자료

를 활용하였지만 기초표본을 확보하는데 있어 국내의 여타자

료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기업의 

성과 중 기술적 성과만을 분석함으로서 경제적 성과는 분석

하지 못한 절반의 성과분석이라는 한계이다. 이 또한 본 연구 

모집단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설립 2년차에 불과한 초기 

기술창업기업 들로 구성됨에 따라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 이

라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연구표본들에 대한 기술적 성과 또

한 수년에 걸친 성과를 종단분석하지 못하고 특정시점인 2012
년 6월말 현재의 횡단분석을 통해 측정한 연구의 한계이다.
이런 연구의 한계는 모두 필자의 역량과 능력부족에 기인하

는 것이지만 현재 미완인 부분들은 향후 연구표본들에 대한 

추적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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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필자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과학도로서 실증연

구에 있어 데이터 확보 亂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청구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충돌로 인하여 정부를 포함한 공공 기관의 각종 실

증 데이터를 연구자 개인이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고 또 현실이다. 물론, 현대 사회

에 있어서 신용정보의 보호는 지극히 當爲라 할 것이나 사회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범 학

계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공동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지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무리에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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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reparation

and the R&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ies.

- Focused on the startup support program's modified effect -

Cho, Moon Yeon*

Yang, Dong Woo**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engaged in the related industry, an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program on R&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ies. This study seeks to discover the core variables that impacts most 
on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validity of such variables and their impacts on business performance can 
be contentious. The study sets hypothetical variables as following. Intensity of preparation of the startup company, amount of preparation 
and amount of work experience in related industry are independent variable.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program was selected as a 
moderating mediating variabl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intensity of preparation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D performance, as 
opposed to work experience of the founder having a negative relationship on R&D performance. The amount of support program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R&D performance. Furthermore, there are negative modified effect between the amount of support program 
and work   experience.  And, there is no relationship modified effect between support program and work experience.

Existing policies tend to lean heavily toward young entrepreneurs through support and guidance. The government has placed great 
emphasis on policies that aim to promote and create jobs for young individual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ir policies toward young technological entrepreneurs and that these entrepreneurs should prepare thoroughly before launching any 
startups. 

Key words: Technology startup, Technological Entrepreneur, Degree of preparation, Preparation for    startup(Preparation), Work 
experience in the related industry(Work experience), Financial support program (Support program),  R&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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